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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3. 2. (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국가장학금 투명하게 개선하고,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미진학 청년을 위한 자기계발비를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제안 소확행을 토대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과정 등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것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미진학 청년들도 

취업이나 창업 등 미래에 대한 준비와 자기계발를 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겠

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가 나올 때마다 대학생 커뮤니티에 국가

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다”면서 “전체 대학생 중 절반도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겠다”

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2022년도 국가장학금 예

산은 전년대비 6,621억원이 증액되었지만, 2020년도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은 104

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48.2%에 불과하다. 또한 선정 기준이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 외에 해당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개인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데, 소

득구간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재산 인정 세부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장

학금 제도개선 및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부모 소득이나 재산인정 

내역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울러 현재 전화로만 가능한 

소득구간 산정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현행 전체 대학생 약 48.2%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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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이 30%대에 달하는 현실에서 미진학 청년들의 자기

계발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왔다. 대학에 진학하든 하지 않든 청년

들의 자기계발과 미래 준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학에 진학하

지 않는 미진학 청년들도 취업이나 창업 등 미래에 대한 준비와 자기계발를 할 수 있도

록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

※ 문의 : 정책본부 786-2741


